
“재팬·크리에이션” 전시회에 전시될 면소재들 

 

일본섬유업계는 매년 “재팬·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전시회를 개최

하고, 창의적인 섬유제품을 진흥시키고자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트렌드 섬

유소재를 엄선하여 트렌드·코너(Trend Corner)에 전시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된 면소재들이다. 

 

◎ 도요보 - “신모멘 하이얀스”의 “세 자매” 상품 전시 

도요보는 JC에 “신모멘(新木綿) 하이안스” 상품군(群)을 출품하였다. 이 상

품군은 “정말로 좋은 면제품이란 소비자가 거의 잊어버린 자연으로 되돌아

가서 면의 숨어 있는 특성을 살려 만든 것”임을 개발의 기본 컨셉(concept)으

로 한 것이다. 

도요보는 면을 특화하면서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차세대형(次世代型) 

면소재로 옛날 그대로의 정성과 시간을 들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면소재 중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창작품을 강한 의지로 만

들었다. 말하자면 “장인정신이 결집된 수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면 100%로서 드레이프(drape)성, 내추럴·스트레치(natural stretch)성이 있는 

“신모멘 하이안스”는 당초에는 부인용 어패럴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미 

여러 내셔널·브랜드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은 세 자매(三姉妹)를 연대별(年代

別)로 “맏  딸(長女), 둘째 딸(次女), 셋째 딸(三女)”로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image)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맏 딸” 상품이 “신모멘 하이안스”이다. 이 상품은 80∼100수의 세 번수 

강연사로 제직한 고밀도 직물에 기모(起毛) 등의 특수가공을 함으로써 면의 

자연스러운 태를 보이는 고급감(高級感)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상품



의 타겟(target)은 산기슭 높은 지대에 있는 고급 주택의 40대 귀부인용으로, 

상하 투피스로 되어 있는 슈트(suits)이다. 이 시리즈(series)에는 품위있는 파

스텔(pastel)색상의 포말(formal)용 순면 투웨이·스트레치(two-way stretch : 경

위 두 방향의 신축성) “하이안스·페스타(festa)”도 들어 있다. 

“둘째 딸 AR”을 위한 상품은 25∼30대 직업여성들의 적절하고 반듯하면서

도 약간 빳빳한 소재로서 스타일을 중요시하면서 엘리건스(elegance 우아함)

감을 의식하면서 개발한 상품이다. 

“셋째 딸”용 상품은 25세미만의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이노센트(innocent)”

를 특징으로 하여 면 80수 단사의 강연사로 짠 엷은 직물로 개발되어 있다. 

 

◎ 구라보 - “난”, “경”, “신”, “감”의 4개 키워드로 출품 

구라보는 면합섬사업부(綿合纖事業部)와 양모사업부(羊毛事業部)가 담당하

고 있는 소재들을 “난(暖)”, “경(輕)”, “신(伸)”, “감(感)”의 4개 키워드로 분류하

고, 각 분류에 속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출품하였다. 

“난(暖)”은 원료나 제직·가공 등으로 “따스함”을 추구한 소재군으로서, 양

모를 심(芯)으로 하고 면으로 감싼 이층구조사 “루나파”, 습윤발열(濕潤發熱)

가공소재 “산토네”, 면과 앙고라(angora)나 캐시미어(cashmere) 등의 수모(獸

毛)를 섞어서 만든 “그레이스 코트” 등을 출품하였다. 

“경(輕)”은 천연소재에 합섬의 장점을 가미하여 가벼운 맛을 추구한 소재

군(群)으로서, 수용성 PVA 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중공(中空)순면사 “스핀에

어”를 살려 다양화한 소재나 중공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경량 속건 소재 “뎃

쓰라이트” 등이 볼만하다. 

“신(伸)”은 몸에 알맞게 피트(fit)하여 기분이 좋은 소재군이다. 화제가 되고 

있는 방축 양모소재 “에코·워시 21”은 이 무리에 속하는 소재로서 양모의 



스케일(scale)을 염소제(鹽素劑)로 녹여버리거나, 수지로 씌워버리는 것이 아

니라 오존(ozone)으로 개질하여 모섬유가 휘지않도록 한 방축성(防縮性) 소재

이다. 또한 모사의 잔털이 아주 적고, 실의 단면(斷面)이 둥굴고, 고상하면서

도 푹신한 감이 좋으며 자연적인 스트레치성도 갖추고 있다. 

“감(感)”은 원료, 방적, 제직, 편성, 가공 공정마다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을 

망라하여 깨끗하면서도 내추럴(natural)한 감을 추구한 소재군이다. 이미 특허

를 받은 신 방적기술로 뽑아서 균정도(均整度)가 좋고, 잔털이 거의 없는 “클

리어·스핀”은 이 무리의 소재로 출품되었다. 이외에도 63가지 색을 갖춘 지

닝(ginning) 감각사 “지닝·코튼(ginning·cotton)”, 손으로 직접 뽑은 것같은 

내추럴 소재 “웨이비·매직·네오(Wavy Magic Neo)” 등이 출품되어 다채롭다. 

 

◎ 시끼보 - “건강 쾌복” 테마로 “빅·찬스”기대 

시끼보에서는 “JC 전시회에는 ‘빅·찬스(big chance)’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

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못해 체면상 출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끼보는 각 사업부의 기술자, 영업사원, 마케팅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JC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 반년동안 출품할 상품을 엄격히 선정하였다. 지

금 이 시점에서 “건강쾌복(健康快服 - 일본어로는 “快服”이 “恢復”과 동일발

음이므로 “입어서 기분 좋다”는 뜻과 “건강이 좋아진다”는 두 뜻을 포함)”을 

출품 테마로 하고 회사의 각 사업부로서 출품 테마에 따라 가장 팔고싶은 

우수한 상품을 골라 출품하였다. 

직물담당 의료 제1사업부(衣料第一事業部)는 2002년 2월에 도야마(富山)공

장이 발표한 신개발 면사 “LS-Y”로 제직한 직물을 출품하였다. “LS-Y”는 방

적공정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실의 잔털을 극소화한 

실이며, 이 실로 제직한 직물은 태가 우수하며, 제직 효율도 매우 좋아 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편포를 판매하는 의료 제2사업부에서는 “우리안트·화이트”와 “피스코”를 

출품하였다. “우리안트·화이트”는 누룩산(麴酸)을 가교결합(架橋結合)방식으

로 가공한 직물이다. 이 누룩산은 청주(淸酒)나 된장 등에 들어 있는 성분으

로서 인체에서 멜라닌(melanin)색소의 합성을 억제하여 미백(美白)효과가 있

다. 

“피스코”는 아이찌(愛和)현에 있는 “시끼보·고오난(江南)”이 생산한 연속 

실켓 처리사(連速 silket 處理絲)로서 타래 방식보다도 균일한 처리로 광택이 

우수하여 대표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침구(寢具)소재 등을 담당한 생활자재사업부에서는 발열보온제(發熱保溫劑) 

“드라이·서모 W”, 접촉냉한(接觸冷汗)소재 “드라이·서모 C”를 출품하였다. 

“드라이·서모 W”는 셀룰로스 섬유에 흡습발열성가공(吸濕發熱性加工)을 하

고 또한 특수 폴리에스터도 사용하여 상품화한 직물로서 발열한 열을 보온

하면서 인체에서 발산하는 열을 반사하여 인체를 따뜻하게 해 준다. 

 

◎ 닛신보 - 액체 암모니아 가공직물 122점 출품 

19세기에 개발된 머서(mercer)화 가공은 가성소다로 면을 처리하여 견과 

같은 광택을 낸다고 하여 일본에서는 실켓(silket)가공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가성소다 대신에 액체 암모니아(liquid ammonia)가공법이 개발되

었다. 액체 암모니아는 순수 암모니아 기체를 영하 33.4℃ 이하에서 액체화

한다. 면섬유는 이 액체 암모니아로 처리하면 급속히 팽윤하게 된다. 그러나 

저온에서 암모니아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야하고, 저온에서의 처리시설이나 

처리가 끝난 액체 암모니아의 회수장치 등의 시설비가 막대하여 시설도입이 

쉽지 않다고 한다. 



전세계에 액체 암모니아 가공시설은 16대 있는데, 그 중 일본에 9대가 있

으며, 닛신보는 이중 5대를 보유하여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시설을 갖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잘 살려 회사 발전에 최대로 기여하

고 있다. 

액체 암모니아는 물보다도 점도(粘度)나 표면장력(表面張力)이 낮기 때문에 

면섬유의 내부로 쉽게 침투한다. 따라서 면섬유가 순식간에 팽윤하여 찌부러

져 있던 루멘(lumen)도 둥글게 펴지고, 꼬여있던 섬유도 완전히 펴지면서 면

섬유의 단면이 둥글게 된다. 그 결과 ① 섬유장이 줄지 않는다 ② 주름이 안 

생긴다 ③ 반발성(反撥性)이 커진다 ④ 부드러워진다 ⑤ 섬유가 강해진다 등

의 특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염색가공 전에 이 가공을 하면 면에는 불

가능하다고 하던 여러가지 후가공(後加工)도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시끼보는 액체암모니아 가공의 특성을 살려 최초에는 이지·케어(easy-

care) 가공부터 시작하여, 형태안정(形態安定) 가공 등 기능성 가공이 주가 되

었었다. 그러면서 액체 암모니아 가공으로 새로운 감성(感性)을 만들어 내는 

노력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진즈시장에서 액체 암모니아 

가공으로 독특한 표정을 만들어낸 데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데님은 직물 표

면이 반듯하고 능선(稜線)이 뚜렷이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광택이 좋고 부

드러우면서도 천이 질기다. 

이 액체 암모니아 가공 데님만이 보여주는 감성면의 독특한 특징을 다른 

직물용으로도 살린 캐주얼용이나 부인복, 셔츠, 니트 소재, 침구 침장, 커텐, 

고급 손수건 등 각종 새로운 발상의 액체 암모니아 가공직물을 122점 출품

하였다. 

 

 



◎ 다이이찌보 - 신종 결속방사의 소개에 주력 

일본에서 결속방사(結束紡絲)분야에 가장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다이이찌

보(第一紡)는 새로운 품종의 결속방기(紡機)를 도입하고, 이 시설로 

“IPX(Ichibo Production Ten)”이라는 새로운 방적기술을 만들어내, 이번 JC전시

회에서는 이 기술로 만든 실의 특징을 인증받는 것을 으뜸가는 목적으로 하

였다. 그리하여 니트 분야뿐만 아니라 직물, 타월 등 여러 분야의 기업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니트 분야(zone)에만 전시하던 것을 이번에는 종

합 존에 전시하였다. 

결속방사는 평행상태로 잘 정리되어 있는 섬유속을 다른 섬유로 감아줘서 

만든 실로서, 보통은 평행상태로 되어 있는 섬유가 80%, 감아주는 섬유가 

20%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IPX법의 결속방사는 이 구성비를 반

대로 하여 평행 섬유속 20%에, 감아주는 섬유 80%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렇게 하므로 잔털이 적은 실이 된다. 다이이찌보는 “터프코트·아사”라는 상

표로 IPX법으로 만든 순면사를 상품화하였다. 

다이이찌보에서 이 실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IPX법 순면사는 길이 3mm의 

잔털이 10m에 평균 8개뿐이며 5mm이상의 잔털은 전혀 없었고 필링 발생량

도 극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면 70%, 아크릴 30% 혼방 32수 단사의 링사와 IPX사로 각각 리브

(rib)조직편포를 만들어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필링시험을 한 결과, 링사 

편포는 경사 1.5급, 위사 1급으로 필(pill)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IPX사 편포는 

경사 4급, 위사 3급(필이 거의 안생긴 상태는 5급)으로 상당히 필이 적게 발

생하였다. 또한 IPX사는 흡습속건성이 좋으며, 실의 강력은 링사 수준이 되

고, 실의 표면은 매끈하여 링사와 비슷하면서도 니트용 면사보다도 부드럽다

고 한다. 


